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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기에 학교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의 인지, 정서, 사회적 발달뿐만 아니라, 성

인기의 사회생활 적응과도 관련이 깊어 그 중요성이 크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학교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 적응하는 힘을 배우며[8, 38], 인지적인 학습을 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행동양식과 올바른 사회규범 및 태도를 습득하고 사회적 능력을 함양한다[33]. 그러나, 우리나라 청

소년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지내고 있지만, 주입식,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스트레스가 

높으며, 학교부적응이 원인이 되어 학교를 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31]. 

학교에서의 모든 생활과 환경을 수용하며 교사,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로 만족스러운 상태를 유

지하고, 교과나 교내활동에서 자기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유지해 나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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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rtant considerations for proper parental behavioral control and reducing adolescents’ anxiety that should 

be emphasized to improve adolescents’ school related adjustment. We believe that improved parental behavioral 

control needs to be emphasized when designing prevention and parent inter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psychological problem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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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뜻하는 학교적응[50]은, 그 적응 여부에 따라 청소년들의 내재

화 및 외현화 문제와도 관련이 깊어[30, 32], 교육적, 사회적 관심

과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청소년이 학교에 부적응할 경우 정신

질환, 자살, 가출, 등교거부, 학교 중도탈락 등의 문제를 야기했

으며[27], 배회, 은둔형 청소년으로 전략하는 비율이 높았다[29]. 

청소년기 학교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매스컴에

서 관련 기사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으나,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향

상시킬 정책이나 대책 마련이 아직 미약한 단계로, 사회적, 제도

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변인을 탐

색하는 지속적인 학문적 연구가 요구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개인의 

특성요인이나 가정 및 학교 환경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조사되어

왔다. 가정 환경적 요인 중 대표적인 부모의 양육행동 요인 가운

데, 통제적 양육은 개념적으로 다른 요인들을 포함한 혼합된 개념

이지만, 같은 개념으로 측정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행동, 심리 통

제를 구분하여 연구되고 있다[5]. 행동통제는 확고하고 일관된 규

칙에 따른 자녀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며[6], 자녀의 활동, 

규칙준수 등을 감독(monitering), 관리하는 것이다[7]. 반면에 심

리통제는 부모가 자녀의 사고, 자기표현, 감정 등에 대해 수용적

이지 않으며 애정을 철회하거나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등 자녀의 

심리적, 정서적 경험 및 표현을 무시하여 자녀의 심리적 영역에 

대해 통제하려는 시도를 의미한다[5]. 이러한 부모의 통제방식은 

자녀의 발달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실제

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하는 행동통제

는 자녀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학업 성취와 친구 간 갈등해결 전

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2, 10, 11], 부모의 감독수준은 

남자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3]. 

또한, 부모의 행동적 감독과 통제는 청소년이 학교의 수업 등 학

교생활에 보다 잘 적응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었고[16], 청소년기 

부모의 적절한 통제나 성취에 대한 압력이 청소년에게는 오히려 

관심, 애정으로 여겨져[41, 44], 성취동기를 높였다[12]. 반면, 부

모의 심리통제는 그 정도가 클수록 자녀의 우울, 외로움[30, 42], 

불안[17, 42] 등 정서적 문제와 더 많은 관련을 나타냈다. 이와 같

이 청소년기의 부모가 자녀의 생활태도, 행동반경을 알고 적절한 

규제를 하는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

나, 부모의 요구를 듣지 않을 때 애정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부모

의 심리적 통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의 심리통제에 비해 행동통제와 청소년 발달을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행동통제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버지의 양육행

동도 자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3, 47], 가정 내에서 어

머니보다 아버지의 통제가 더 높았다는 연구[36]도 보고되므로, 

이를 보다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

니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

성 변인들 가운데, 행동문제와 관련이 깊은 불안(anxiety)을 고려

해볼 수 있다.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

해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인 불안을 경험하기 쉬

우며[45],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업 부담감으로 인한 스

트레스로 인해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27]. 부정적인 사건이나 불행이 장차 닥칠 것을 예측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나 신체적 긴장을 느끼는 기분상태를 뜻하는 불안

은, 대개 긴장감, 염려, 그리고 과도한 자율신경계의 활동으로 특

징 지워지는 일시적인 정서 상태인 상태불안(state anxiety)과 비

교적 안정적인 개인차가 있으며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비

교적 영속적인 성격적 경향성인 특성불안(trait anxiety)으로 구

분된다[48].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이 학교생활의 적응여부와 관

련이 크다는 것은 경험적 연구에서 이미 입증되고 있으며, 실제로 

불안은 학교적응이 힘든 학생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현상으

로[24], 학교에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 완수를 방해했으며

[37], 학업성취도를 낮추었다[14]. 또한, 사회불안이 높은 청소년

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표출했고, 특성불안은 친구적응과 수업

적응에 영향을 주었으며[46], 불안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상호작

용을 어려워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사회적 기술의 부적절

함과 더불어 낮은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냈다[21]. 이는 발달적인 

변화가 큰 청소년이 심리적 압력과 함께 불안감을 갖게 되면, 학

업성취도 등과 같은 학교적응을 약화시킬 수 있다[25]는 것을 보

여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Wee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상담적 지원을 시작

하고 있으나, 그 운영상의 어려움에 관해 보고되는 등 한계가 지

적된 바 있다[21].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과 학교적응을 

위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

해 관련변인을 심도 있게 조사한 연구가 요구된다.

한편,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인 불안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들 

가운데, 부모의 양육행동의 하나로 최근 주목되는 부모의 통제방

식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이 시기 청소년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지내지만 학업, 진로 등의 문제를 의논하는 중요한 대상

은 부모로 여기며[35], 가정환경 변인들 가운데 부모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인 우울이나 불안과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31] 

등, 부모의 통제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의 관련성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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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실제로, 부모의 통제방식이 자녀의 심리적 발달에 미친 영

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개 부모의 행동통제는 자녀의 심리

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심리통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행동통제는 자녀의 불안을 낮추었으

며[9],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 반면, 부모의 심리통제는 자녀의 우

울, 외로움[42], 불안[9, 18, 42] 등 정서적 문제와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다. 그러나, 부모의 통제방식과 자녀의 발달적 영향

을 조사한 연구들 가운데 대다수는 부모의 통제를 하나의 혼합된 

개념으로 살펴본 연구와 부모의 심리통제와 그 부정적인 영향을 

다룬 연구가 대부분이며, 상대적으로 부모의 행동적 통제방식은 

주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칙에 따른 자녀

의 행동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행동적 통제는 청소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모가 적당한 수준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

제할수록 자녀의 우울이 낮았으며[40],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을 

낮추었다[9]. 반면,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가 낮을수록 자녀가 자신

의 행동규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지 못하였으며[49], 정서

지능이 낮고[26],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낮은 것[39]으로 조사되었

다. 한편, 지금까지 부모의 통제에 대해서는 주로 어머니의 통제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아버지의 양육태도도 자녀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13, 47], 아버지,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

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23]도 보고되는 등, 그 결과

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은 각각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11, 24],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 간에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16]. 이러한 세 

변인들 간의 관계에 근거할 때,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안을 통

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

다. 그러나 선행 연구들 가운데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 있어, 청소년 불안의 매개적 역할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부모가 자녀를 행동적으로 

통제할 때 자녀의 불안감이 감소하며[9], 불안과 같이 심리적 불

안정감이 낮은 청소년이 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였다는 연구[25]

를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행동통제 대신 이와 유사

한 개념으로서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의 학교적응 대신 청소년

의 사회적 능력을 고려한 연구들을 통해 이해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동의 정서지능은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과 사회적 유능성

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고[18],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청

소년의 교사 및 교우관계, 학교 수업 및 규칙 등의 학교적응에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한 간접효

과도 크게 나타났다[4]. 즉, 부모의 양육행동 방식은 청소년의 발

달에 직접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녀의 개인적 심리내적 특성을 통

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 보면,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은 청소년의 학

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서로 밀접하게 관련

된다. 즉, 부모의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의 불안 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해 봄으로써, 부모의 행동

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비롯하여 청

소년의 불안을 통한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Figure 1). 

연구‌�문제 1.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

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S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인 319명의 남녀 청소년(남자: 154, 여자: 165)이었다. 본 연구

의 대상을 고등학생으로 선정한 것은, 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급

변하는 시기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안을 경험하기 쉬우

며[1], 친구의 영향력도 크지만 학업이나 진로 등에 관해 부모의 

영향력이 여전히 큰 시기이기 때문이다[35]. 나아가, 이 시기의 

청소년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전 단계로, 이 시기에 익힌 올바

른 사회규범 및 태도와 사회적 능력은 이후 성인기의 사회생활 적

응과도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34]. 본 연구대상자의 대략적인 사

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

Adolescents’ anxiety

Parental behavior control School related adjustment

Figure 1. The mediation effect of adolescent anxiety on the relation of parental 
behavior control and school related adju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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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모두 고등학교 중퇴 또는 졸업이 각각 127명(39.8%)과 169

명(53.0%)으로 가장 많았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36.1%, 400만원 이상이 21.7%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아버

지의 경우 회사원, 은행원 및 공무원과 자영업, 일반 판매 종사자

가 각각 89명(27.9%),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가 112명(35.1%)

으로 가장 많았다. 

2.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부모의 행동통제 및 청소년의 불안과 학

교적응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척도는 청소년 자신의 지각

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들에 의해 평가되었다.

1) 부모의 행동통제

부모의 행동통제를 청소년이 어떻게 지각하는 지를 측정하기 

위해 Lee [28]의 척도를 사용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통제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Lee [28]는 행동적 통제의 척도로 Barber 등

[7]이 사용한 척도를 역번역 하였다. 행동적 통제 요인은 5문항으

로 구성되어있으며, 이에 속한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나의 아버

지(어머니)는 내가 밤에 어디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내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다.’ 등을 예로 들 수 있

다.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

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로 평가하는 4점 Likert식 척

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요인의 특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에 의한 신뢰도(Cronbach’s a)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적 통제는 각각 .87, .80이었다.

2) 불안

청소년의 불안 척도는 Spielberger [48]의 상태, 특성불안 척

도를 한국형으로 표준화하여 사용한 Kim [20]의 척도를 사용하

였다. 상태불안 요인은, ‘나는 긴장되어 있다.’, ‘나는 걱정하고 있

다.’ 등이, 특성불안 요인은,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고 있

다.’,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등의 각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거의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

이다(2점),’ ‘그런 편이다(3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

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3)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Kim [22]이 작성한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

였다. 이 척도는 학교교사적응(10문항), 학교생활적응(6문항), 학

교수업적응(8문항), 학교친구적응(7문항), 그리고 학교환경적응

(10문항)의 5개 하위 영역의 총 4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로는, 학교교사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에

서 맡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나는 학교에서 선생님들

과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등이, 학교생활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

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나는 학교에 있는 

물건이나 시설을 아껴 쓴다.’ 등이, 학교수업적응 요인은 ‘나는 학

교 수업시간 중에는 한눈을 팔지 않는다.’, ‘나는 학교 수업시간 

중 선생님의 질문에 편안하게 대답한다.’ 등이, 학교친구적응 요

인은 ‘나는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든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한다.’, 

‘학교에서 나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리고 학교환경적응 

요인은 ‘나는 학교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만족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본 분석에서는 부정적 문항을 

역코딩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각 요인의 Cronbach’s a는 학교교사적응 .93, 학교생활

Table 1. Correlation Among Factors (N=319)

Latent variable 1 2 3 4 5 6 7 8

Father’s behavioral control -

Mother’s behavioral control    .559** -

Anxiety 1 (States)  -.233**  -.196** -

Anxiety 2 (Trait)   -.025   -.011   .416** -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class)  .277***  .314***   -.335***   -.061 -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teacher)  .256***  .227*** -.438***  -.109  .435*** -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peer)  .136***   .106 -.373*** -.161***  .290***  .389*** -

School related  adjustments (adjustments to environment)  .188***  .201*** -.324***   -.048  .209***  .423***  .349*** -

M (SD) 2,250 (.790) 2,844 (.665) 2.417 (.514) 2.222 (.502) 2.326 (.575) 2.317 (.605) 2.661 (.480) 2.109 (.524)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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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76, 학교수업적응 .90, 학교친구적응 .86, 그리고 학교환경

적응 .83이었다.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조사는 2011년 6월에 서울시 G구에 위치한 S 고등학교 1

학년 상담 교사의 협조로 실시되었다. 상담교사에게 질문지 조사

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상담교사가 1학년 각 

학급의 진로지도 수업시간에 들어가서 질문지 조사방법 및 응답 

시 유의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응답을 마친 학생들의 질문지를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총 3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325부

가 회수되었으나(회수율: 98.5%) 이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이중으로 응답한 16부를 제외하고, 총 319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

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19.0 (IBM Co.,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

해 Cronbach’s a값을 산출하였으며, 전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분석하였다. 또한 AMOS 21.0 (IBM Co.)을 사용하여 구조방

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분석하였는데, 이 때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2와 함께 적합도 지수 RMSEA, 

TLI 및 CFI를 고려하였다. RMSEA와 TLI는 표본의 크기에 비교

적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는 적합도 지수이고, CFI

는 모형의 간명성은 고려하지 않지만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적합도 지수로서, 이러한 적합도 지수는 모형의 적합도를 평

가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Table 2. Factor Loadings for Measurement Model (N=319)

Variable B b SE t
Parents’ behavioral control Father 1 .774 - -

Mother .817 .722*** .144 5.653
Adolescents’ anxiety States  .426     .418*** .052 8.124

Trait  1 .993 - -
Adolescents’ school related adjustments Class   1 .524 - -

Teacher 1.424  .717*** .182 7.829
Peer   .835  .560*** .133 6.265
Environment   .964  .553*** .155 6.23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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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actor loadings for the measur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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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분석에 앞서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측

정변인들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Table 1).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하위변인인 수업, 교사, 친구, 생활, 환경적응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에 더해, 독립변인들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와 다중공선성을 살펴보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행동통제와 청

소년의 불안간의 상관관계는 .20-.23 (p＜.01)이었으며, 분산팽

창계수(VIF) 및 공차한계(tolerance) 값은 각각 10 이하(1.034)와 

.1 이상(0.968)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

았다.

2.측정모형 분석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히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측정모

형을 분석하였다(Table 2, Figure 2).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분석

방법으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b)이 낮은 변수는 제거 한

다. 요인부하량은 잠재변수와 관측변수와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

타내며, 0.4이상이면 바람직하다[15, 19]. 본 연구의 종속변인

인 학교적응의 하위요인들 가운데 학교생활적응은 측정모형 분석

결과 요인부하량이 낮아 적합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어 제거하

였다(Table 2). 또한, 자료의 공분산 값과 모형의 공분산값의 적

합도를 보여주는 c2/17= 1.86 으로 2이하이므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적합도를 나타내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52, TLI=.954, CFI=.970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Table 3). 

측정모형의 집단별 동질성을 검토하고자 성별에 따라 다중집

단 분석을 실시하여 남녀집단의 측정모형에 대해 비제약모형(A)

과 측정제약모형(B), 구조공분산 제약모형(C)의 c2차이 검증을 실

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에서 비제약모형의 회귀계수가 동일

하다는 제약 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았으며(A:B→ 

Δc=1.09; Δdf= 3; p=.851), 또한, 측정제약 뿐만 아니라 구조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구조공분산 제약모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서도 비제약모형은 제약 이후에도 모형의 적합도는 악화되지 않

았다(A:C→ Δc=1.305; Δdf=6; p=.95). 이것은 측정모형의 자

료가 서로 동질적인 것임을 의미하므로, 이후 측정모형을 포함한 

인과모형의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한 매개모형의 검증은, 성

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실시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

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2/df=20.17/17=1.19, 

GFI=.970로 만족하였다. 중분적합지수 CFI, TLI, CFI 등도 0.9

를 상회하여 구조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각 변인들 간의 경로를 제시하면 Table 5와 같다. 첫째, 부모

의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관

련하여,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346, p＜.01). 즉, 부모의 행동통

제가 클수록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할 가능성이 높았다. 둘째, 

부모의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

는 경로의 경우,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불안(b=-.260, p

＜.01)에, 청소년의 불안은 학교적응(b=-.518, p＜.001)에 유

의한 영향을 미쳤다. 내생변수가 그 내생변인을 설명하는 다중

상관치(squared multiple correlation, SMC)를 살펴보면, 부모

의 행동통제의 청소년 불안에 대한 설명력은 17%이었고, 부모

의 행동통제와 청소년 불안은 학교적응 변인의 각각 48%, 48%

를 설명하였다. 즉, 부모의 행동통제가 클수록 청소년의 불안 수

준은 감소했으며, 이는 학교적응을 보다 잘하도록 하였다. 이러

한 결과를 모형으로 그려보면 Figure 3과 같다. 또한, 부모의 행

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청소

년의 불안(b=-.089)과 부모의 행동통제(b=.079) 순이었다. 부

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b=-.248, p＜.01), 학교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b=.057, p＜.01) (Table 6). 

Table 4. Fit Index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N=319)

Variable χ2 GFI RMSEA CFI TLI NFI

Value 20.17 .970 .034 .986 .977 .922

Table 3. Fit Index for Measurement Model (N=319)

c2 GFI RMSEA CFI TLI NFI

31.63 .970 .052 .972 .954 .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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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및 결론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은 청소년의 발달 뿐 만 아니라, 성

인기의 사회생활 적응과도 관련이 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시

기의 학교적응여부와 관련된 변인을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의 행동통제 및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부모의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

접적 영향과 부모의 행동통제가 청소년의 불안을 통해 학교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를 중심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행동통제는 청소년의 학교 수업 및 교사, 친구, 그리고 

환경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행

동통제가 클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수업에 보다 잘 참여하였으

며, 교사 및 친구들과 잘 지냈고, 학교의 환경에도 적응을 잘하였

다. 이는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하는 행동통제

가 자녀의 행동문제를 예방하고 학업 성취를 높였으며, 친구 간 갈

등해결 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들[2, 10, 11, 16, 

43]과 유사하다. 또한, 부모가 청소년의 생활이나 행동 등을 감독

하는 정도는 남자청소년의 친구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3]와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합

리적이고 적절한 행동적 규제를 하는 것이, 자녀가 학교생활을 보

Table 5.  Pass Estimate of Latent Measurement (N=319)

Path of latent variable B b SE t p
Parents’ behavioral control → school related adjustments  .057 .346 .019  2.93** .003

Adolescents’ anxiety → school related  adjustments -.089 -.518 .019 -4.635*** .001

Parents’ behavioral control → adolescents’ anxiety -.248 -.260 .089 -2.79** .005

**p<.01, ***p<.001. 

Table 6.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N=319)

Path of latent variabl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 

R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Parents’ behavioral control → school related  adjustments .057** .022** .079** .482

Adolescents’  anxiety → school related  adjustments -.089** - -.089** .482

Parents’ behavioral control → adolescents’  anxiety -.248** - -.248** .167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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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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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태도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가 많은 시간을 학

교나 학원에서 지내므로 자녀의 행동이나 규율준수 등에 관해 자

세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

의 학교 안, 밖의 행동 등에 관해 자녀에게 맡기거나 방관하기 쉽

다. 또한, 자칫 행동통제를 부정적 개념 혹은 자녀에 대한 간섭으

로 여겨 바람직하지 않은 양육태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본 연구결과는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의 생활 전반에 관심을 

갖고 알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학교 안, 밖의 행동이나 일상 활동 

등에 대해 적절한 행동적인 규제를 하고, 이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교생활이 성

인기 사회생활 및 경제적 사정에까지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7]을 감안할 때, 부모가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신뢰로운 

부모-자녀관계를 토대로 자녀의 일상생활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모의 행동통제는 또한 청소년의 불안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의 불안은 부모의 행동통제

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 관계를 부분 매개하여,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적절한 행동적 규제를 할수록 청소년의 불안은 감소했

으며, 이는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행동

통제 및 청소년의 불안과 학교적응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살

펴본 연구가 없어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지만,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방식이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되며, 이것은 

다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 연구[4] 및 부모가 행동적으로 자녀

를 통제할 때 자녀의 불안감이 감소하며[9], 불안감이 낮은 청소

년이 보다 학교에 잘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연구[25]를 통

해 이해해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행동에 적절히 가

하는 규제와 학교적응 간의 밀접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결과

[2, 10, 11, 16]에서와 같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일상생활 및 

학교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행동통제를 할 경우, 이러한 

행동통제는 자녀에게 오히려 관심으로 여겨지거나 안정감을 증가

시켜, 자녀의 불안을 감소시키며, 정서적으로 보다 편안한 청소년

은 학교에서 교사나 친구와 더 잘 지내고 수업 등 학교생활 전반

에 보다 적응을 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모의 행동통제, 

청소년의 내면화 문제행동, 그리고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본 선행 연구가 매우 드물어,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후속연구

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발견한, 부모의 행

동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불안이 갖

는 부분 매개적 역할은 청소년기 부모-자녀 간의 관계에서 청소

년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부모의 행동통제, 청소년의 불안, 그리고 학교적응 등 세 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불안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모의 

행동통제가 학교적응에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

쳤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보다 근본적으로

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보다 잘 적응하며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청소년기 바람직한 부모-자녀관

계 형성을 돕는다는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 우선적으로 긍정적인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 등의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돕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청소년의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면, 급격한 성장을 하는 청소년들이 발달적으로 경험하는 불안 

외에, 입시 등의 학교 환경 안에서 경험하는 시험, 성적 관련 불안

감,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적절히 표현하며, 이를 다루어 

불안감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청소년의 불안이 학

교의 부적응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경로를 차단해 나가야할 것

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통제를 포함한 모든 연구변인을 

청소년의 자기보고용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였다. 부모의 양육행

동 측정 시 자녀의 보고가 부모의 보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타당도를 지닌다는 연구결과가[33] 보고되었지만, 동일한 

보고자로 인해 발견된 결과는 다소 과장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

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한 양육행동뿐만 아니

라, 부모가 직접 평가한 양육행동도 포함하여 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

련된 다양한 요인들 중에서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의 불안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모의 행동통제와 청소년

의 불안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나, 그 설명력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학교적응 척도 하위요인이 주

로 수업, 교사, 친구 등 전반적으로 교내에서의 학업, 생활에 초

점을 두고 있어서 주로 교외, 일상 활동 등의 행동적 감독을 내용

으로 포함한 부모의 행동적 통제의 영향력이 다소 낮게 나타났을 

수도 있다. 또한, 최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보다 다

양한 변인, 즉, 인터넷 및 SNS 중독 등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과 관련된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추후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포함해야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다른 연령대의 청소년들의 부

모의 행동통제 및 불안과 학교적응을 조사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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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모행동통제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

한 의미를 갖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청소년의 학교적

응 척도의 하위요인 가운데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신뢰도가 다른 

하위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학교생

활적응 문항을 청소년이 평가하기에 적합한지를 고려하여 문항내

용 수정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 학교적

응에 관해 몇 가지 함의를 갖는다. 청소년들의 학교적응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청소년 자신의 심리적 건강함과 더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행동규칙을 정하고 이를 일관되게 지켜나가려는 관심과 

실천이 중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지도를 

위해서 청소년의 심리상담, 아버지 및 어머니 교육과 상담을 포함

하는 다각적 접근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자녀

에 대한 관심과 합리적이며 일관된 행동통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는, 부모-자녀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기

술의 증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을 평가할 때 발생하기 쉬운 부모의 

왜곡된 시각을 교정함으로써, 자녀의 의견을 반영한 행동적 규칙

을 정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과정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학교부적응의 예방

적 차원에서 볼 때, 청소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발

달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행동적 규칙과 통제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방식과 

청소년의 심리적 상태는 모두 학교적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발달적 상태를 이해하고 적절

하고 합리적인 행동통제를 하는 균형 잡힌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

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신뢰와 효과적인 대화의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부모 모두 자

녀의 일상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

해 보인다. 부모관련 요인과 자녀의 학교적응 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부모의 양

육행동과 자녀의 학교적응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인 시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행동통제가 클수록 청소년의 

불안이 감소하여 학교에 보다 적응을 잘 하였음을 밝혔다는 데 의

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온 부모

의 행동적 통제와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청소

년의 불안에 주목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우

리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학교부적

응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관심, 특히 부모의 행동통제

와 청소년 정서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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